
알리는 말씀

1.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예배 후 녹색교회 시상식과 생태정의를 기원하는 걷기기도회가 이어집니  
   다. 성당 뒤편 마당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성당-정동제일교회-성당)

※ 2023년 환경주일 선언문 낭독 ｜ 류순권 목사, 강민주 집사(기환연 집행위원)

※ 결단찬송 ｜ “부르신 뜻을 사는 우리” ｜ 다함께

※ 파송의 말씀 ｜ 다함께

    인도자 :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녹색은총을 힘입
어 기후위기 시대, 생태정의를 일구는 이 귀한 사역에 앞장서십시오. 

    다함께 : 우리는 창조세계의 일부이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창조세
계의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고 섬기며 생태정의를 일구어 가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아멘

※ 축    도 ｜ 장석근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환경선교위원장)

       

  

    

2023년
제40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생태정의를 

    일구는 교회

- 지금 당장 생명의 희망을!

2023년 5월 23일(화) 오후 2시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 제40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 특별공연 ｜ 에덴에서 바벨까지 ｜ 조성진 집사 (NCCK 생명문화위원회 위원)

“에덴은 출애굽을 한 하비루가 배고픔 속에서 꾼 꿈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온전한 삶, 하지만 우리는 욕망의 눈이 밝아졌다. 홍수를 경험하고도 바벨의 
벽에 갇힌 채 바벨의 삶을 즐기면서 겉으로는 구원을 기도한다.” 

성경봉독 ｜ 로마서 8:19-21, 마가복음 12:1-12 ｜ 파니 위원(기환연 집행위원회)

                                                   김신형 목사(NCCK 생명문화위원회)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된 것은 제 본의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곧 피조물에게도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느
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이 올 것입니다.”(롬 8:19-21)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울타리를 둘러치고는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
에게 그것을 도지로 주고 멀리 떠나갔다. 포도 철이 되자 그는 포도원의 도조를 
받아오라고 종 하나를 소작인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 종을 붙잡아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른 종을 또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도 
머리를 쳐서 상처를 입히며 모욕을 주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
에는 그 종을 죽여 버렸다. 그래서 더 많은 종을 보냈으나 그들은 이번에도 종들
을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주인이 보낼 사람이 아직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그
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내 아들이야 알아주겠지." 하며 아
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저게 상속자다. 자, 죽여 버리자. 그러면 이 포
도원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며 서로 짜고는 그를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
로 내어던졌다.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돌아와서 그 
소작인들을 죽여 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 너희는 성서에
서,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라, 우리에게는 놀랍게만 보인다.' 한 말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예수를 잡으려 하였으나 
군중이 무서워서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막 12:1-12)

설 교｜“삼위일체 하느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이경호 의장주교
                                                           (대한성공회)

▢ 인도 : 이택규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여는찬송｜“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함께

                                                    * 2절 정의,  3절 생명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인도자 : 주님,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
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의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
니다.  

   다함께 :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
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시편 104:24,30-31)

※ 생명살림의 찬송 ｜ “찬송가 478장” ｜ 다함께

  1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 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2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3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 하도다 아멘

생명살림의 기도 ｜ 황수석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기후위기대응위원장)

응답송 ｜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 다함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